
제주는 환경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다. 자연

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.

하지만 도시숲 조성 등 녹지공간 확충은 도

시계획의 부산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하

다. 한쪽에서는 나무심기 등 도시숲 조성 확

대에 나서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

행정기관이 애써 가꾼 나무들을 잘라내는 일

이 벌어지고 있다.

최근 행정당국이 약 40년 전 주민들이 마을

안길에 심은 가로수를 낙엽이 많이 발생하고

주차에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무차별 베어

내 비난을 샀다.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가 외

도1동 수정동 주택가 마을안길 약 90m 구간

에 식재된 벚나무와 향나무, 담팔수 등의 가

로수 10여그루를 벌채한 것이다. 베어낸 나무

는 지난 1981년 취락구조 개선사업 당시 주민

들이 자금을 거출해 심은 것이다. 나무들은

그동안 둘레가 최소 90㎝에서 최대 140㎝에

달하는 아름드리로 성장했지만 안중에도 없

었다. 행정기관에서조차 가로수 등 도시숲은

도로확장이나 주차장 조성에 거추장스런 장

애물일 뿐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다.

도시숲 조성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

이 현실이다. 제주도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

간 토지가격이 급등한데다 각종 개발로 인해

녹지공간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. 도시

숲 대상 지역은 국 공유지나 자투리땅 등으

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, 공간이 부족한데다

주차장 확충 등에 밀려 뒷전인 상황이다.

제주지역도 도시화가 가속화하고 팽창하는

가 하면 원도심처럼 쇠퇴하는 지역이 나타나

고 있다. 도심 확장이든 원도심 재개발이든

도시계획 과정에서 녹지공간 확보는 필수불

가결한 문제로 대두되기 마련이다. 원도심 도

시재생사업에 있어서도 도시숲 등 녹지공간

을 반영시키려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. 이

는 골목길 정비나 주차환경 개선 등과 같은

정주환경 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. 시민

이 참여하는 도시숲 조성으로 도시공동체성

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. 그렇지만 수년 동

안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재생사업에 있어서

녹지공간 확충은 뒷전인 상황이다.

신제주권의 경우 도시화가 가속화하면서

도심 녹지축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.

이는 도심속 허파기능을 하는 한라수목원 구

역 확장 문제와 맞물리는 사안이다. 이와 관

련 제주 세계유산본부는 2017년부터 2021년

까지 5개년에 걸쳐 한라수목원 구역을 확장

한다는 방침이다. 이 기간 동안 총 80억원의

사업비를 투자 36만3139㎡ 규모의 사유지를

매입할 계획이다. 지난해 12월까지 7필지 9

만1850㎡를 매입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

고 있다. 올해는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 사유

지 5만㎡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.

한라수목원 구역 확장은 궁극적으로는 옛

제주방어사령부 이전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

없다. 제방사 이전 문제는 도내 정치권을 중

심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. 2017년

7월에는 당시 도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청

와대 관계자와의 만남 자리에서도 이전 필요

성이 제기됐다. 2016년 총선에서도 제방사

부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이슈로 부

각됐다. 이 사안은 잠시 수그러들었지만 언제

든지 수면 위로 부상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

다. 제주도로서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정

부를 상대로 한 설득논리와 대안 등을 사전

단계에서부터 마련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.

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또한 발등에 불

이다. 제주도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

39개소(제주시 29개소, 서귀포시 10개소) 6

79만8000㎡에 이른다. 공원 전체 면적의

68.8%에 달한다. 내년에 당장 일몰되는 도시

공원은 제주시 사라봉 등 27개소, 2021년엔

오등봉 등 7개소, 2022년은 2개소로 파악됐

다.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3년까

지 5개년에 걸쳐 5757억원을 투입, 토지보상

에 나설 계획이다.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

로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

관건이다. 제주도는 이에 대해 지방채 발행

등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.

또 하나 간과해선 안 될 문제는 일몰 도시

공원은 무조건 매입하자는 식의 접근보다는

매입 단계에서부터 어떤 숲으로 가꿔나갈지

를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.

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산림복지서

비스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목적

에 맞게 조성해 나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

져야 한다.

가로수 등 도시숲 조성은 도시계획의 부산

물이 아니다. 도로확장이나 주차장 조성 이상

으로 중요한 일이다.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

부터 건강을 보호하고, 쾌적한 삶의 질을 유

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기반시설이라는 인식

을 가져야 한다. 도시숲은 도시의 허파와 같

은 역할을 한다. 현재와 미래를 위한 투자로

그린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

안된다. 현대 사회에 있어서 도시숲의 존재가

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. 도시숲 관련 정

책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적인 차원에서

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설계해 나가야 하는

사안이다.

국내외 많은 도시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

미세먼지, 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

도시숲 조성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. 제주도로

서도 현재에 대비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린

인프라 확충에 정책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

야 한다. 도시숲의 존재가 미래 도시 경쟁력

이 되는 시대다. <끝>

이윤형기자 yhlee@ihalla.com

녹색 제주를 디자인하다

도시의 허파… 기본권 차원서 도시숲 설계해 나가야

8.도시숲 인식 바뀌어야

기 획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7

고층아파트 등으로 둘러싸인 한라수목원 광이오름 일대.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심 녹지축 확보 차원에서 한라수목원 구역 확장이 추진되고 있다. 사진=한라일보DB


